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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지가 마비된 한 여성

이 일군 기적이 많은 사

람들에게 희망과 용기

를 주고 있다.

중국 산시성 타이위안 

출신의 장쥔리(40)는 여

섯 살 때, 엄지 손가락과 

손목이 자주 부어오르

거나 통증을 느껴 병원

을 찾았다. 그녀의 부모

는 딸의 병명은 류마티

스성 관절염(rheuma-

toidarthritis)이며 적절히 

치료하지 않을 경우 마

비 위험이 있다는 말을 

들었다.

더 큰 불행은 2년 뒤인 

1986년 겨울에 찾아왔다. 증상이 갑자

기 악화돼 신체 관절 기능의 90%를 잃

게 된 것이다. 몸져 누워 학교로 되돌아 

갈 수 없었던 장씨는 심심풀이로 그림

을 그리기 시작했다. 경직되고 굳은 몸

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

만 엄지와 집게 손가락 사이로 붓을 잡

을 수 있었다. 어깨를 비스듬히 움직이

며 캔버스에 쏟는 압력을 조정했고, 서

서히 그림 그리는 자세에 익숙해졌다. 

그녀는 현재 3년 전 배운 유화에 푹 

빠져 있다. 이후 300여 점의 유화를 그

렸으며 그녀의 작품은 예술 애호가들 

사이에서 수요가 높아 그녀가 운영하

는 온라인 상점‘릴리의 이젤’(Lily
,
s 

Easel)에서 모두 품절된 상태다. 

프랑스 파리시가 노상방뇨에 따른 악취 

문제 등을 해결한다며 길거리에 설치한 공

중소변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

고 있다. 시민들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

이 소변기가 보기 흉하다면서 지역 당국

에 철거를 요구했다.

특히 파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센강을 

지나는 유람선이 내려다보이는 노트르담 

성당 인근에 이 소변기가 설치된 것을 두

고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다. 

인근에서 승용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

주민은“이렇게 보기 흉한 것을 이처럼 역

사적인 장소에 둘 필요가 없다.”면서 공중 

소변기가 노출증을 조장할까 우려된다고 

말했다. 

또 다른 주민은“끔찍하다.”면서“용납

할 수 없다.”고 목소리를 높였다. 

일각에서는 남성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 

소변기가 성차별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하

고 있다. 

그러나 파리 4구청장인 아리엘 베유는 

공중 소변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그는“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

람들은 그냥 거리에서 소변을 볼 것”이라

면서“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을 신경 쓰이

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장소를 찾을 것”

이라고 말했다. 

프랑스의 산업디자인기업‘팔타지’(Fal 

-tazi)가 제작한‘위리트로투아’(Uritrot-

toir)라는 명칭의 이 소변기는 물을 사용할 

필요 없이 톱밥, 목재 조각 등으로 채워진 

통에 소변을 모은다.‘위리트로투아’는 프

사지마비 여성이 일군 기적 파리 시민들 ‘울컥’하게 만든 
공중소변기

장씨는“그림은 나를 바꿔놓았다. 처

음 붓을 잡았을 때, 삶의 소명을 찾은 

것 같았다. 재능보다는 끈기로 달려들

었다. 작품을 완성하는데 일주일에서 

12일이 걸린다.”며“32년 동안 자리에 

누워 집 밖에 나가지 못했지만 친구의 

여행 사진, 책, 음악, 온라인을 통해 아

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. 그림 물감

과 캔버스로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.”

고 말했다.

그녀는 또“세상은 너무 아름답다. 

내 건강이 나쁠지라도 삶의 기회를 포

기하고 싶지 않다.”면서“나와 같은 

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포기

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

길, 현재를 충실히 살길 바란다.”고 당

부했다.

랑스어로‘소변기’(urinal)와‘보도’(trot-

toir)를 합성한 것으로, 대형 모델은 최대 

600명의 소변을 모을 수 있다.

파리는 그동안 노상방뇨 문제로 골머리

를 앓았다. 파리 지하철역이나 도심 곳곳

에서는 소변으로 인한 악취가 풍긴다. 파

리시는 2016년 가을, 노상방뇨와 애완동

물의 배설물 투기 등 거리의 반문화적 행

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단속반을 출범시

키기도 했다.

▲ 장씨는 자신은 마비됐을 뿐 죽지 않았는데, 주위의 걱정과 

    어머니의 눈물을 지켜보는게 더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. 그의 

                  작품 ‘꿈의 땅’(아래 왼쪽), ‘하늘과 구름’(아래 오른쪽)

▲ 프랑스 파리시는  노상방뇨를 근절하기 위해 길거리

 에 공중소변기를 설치했다.(위 사진)  파리 센강 인근에

 설치된 공중 소변기(가운데 사진)와 역 인근 공중 소변

     기(아래 사진)를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다.


